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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논평]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8월 27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한덕수의 혐의는 총 
6가지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이다.  

그는 1970년 스물 둘의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한덕수는 승진을 통해 여러 요직을 거쳤고, 공무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인 
국무총리의 직을 정권을 바꿔가며 두 차례나 역임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헌법 제7조), 공무원 중에서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헌법 제86조).  

평생 공직에 있으며 국가의 녹을 먹은 한덕수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명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국민을 
배신한 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도왔다. 이후 자신의 범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며 구차하게 일신의 안위만을 구했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그 와중에 계엄에 반대할 것 같은 국무위원들은 소집에서 제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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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후적으로 계엄포고문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가 임의로 폐기하는 일도 저질렀다. 

한덕수는 내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개최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엄 포고문을 
보지 못했고,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야 양복 뒷주머니에 종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계엄과 관련된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국민을 
속이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그제서야 ‘사실은 계엄포고문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끝까지 구차한 태도를 
보였다. 자신이 범한 중범죄를 은폐하고자 대통령선거에 나오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덕수는 최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내란을 막았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자다. 그런데도 내란 우두머리의 편에 서서 국민을 공격하는 일을 
도왔다. 이완규 등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인한 헌법체계 교란 행위까지 
저지르기도 했다. 오랜 기간 고위직 공무원으로 지내며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 내란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폐기한 점, 위증을 하고 수시로 자신의 진술을 바꾼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매우 크다. 법원이 고민할 여지는 없다.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 
한덕수를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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